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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혼 남성을 중심으로*

 이  지  웅1)        박  수  현†

최근 선행 연구들에서 미혼 남성에게서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이르는 

경로가 미혼 남성에서 유의함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성 자살 위험요인인 우

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하였다. 177명의 20-49세 미혼 남

성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자살사고 질문, 우울 척도, 무망감 척도, 

아동기 외상 척도, 알코올사용장애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직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미혼 남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직무 만족도와 자

살사고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 그리고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미혼 남성, 자살사고, 직무 만족도,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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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

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살사고

(suicidal ideation), 자살시도(suicide attempt), 자살

(suicide)의 세 가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된다(Beck et al., 1979; Franklin 

et al., 2017). 자살사고는 이후 자살시도를 강

력하게 예측하고 자살로 이어지게 될 수 있

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Franklin et al., 

2017; Kuo et al., 2001).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전세계 자살 보고서(2019)에 의

하면 매년 약 7만 300명의 사람이 자살로 인

해 목숨을 잃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

당 24.1명이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1위에 해당

한다(OECD, 2020).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는 2012년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

성을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살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혁준, 서종

한, 2024).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은 수

준이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의 자살 위험요

인의 예측력을 평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측력이 50년 동안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Franklin et al., 2017). 자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광범위하며, 근접적으로는 개인

의 심리 상태부터 원격적으로는 환경적 요인

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우울, 무망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는 자살의 근접 위험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McClelland et al., 2020; Ribeiro et 

al., 2018), 원격 위험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규

범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사회적 요인, 

어린 시절 경험한 역경과 같은 발달적 요인, 

유전자나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 등이 존

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Turecki et al., 

2019).

자살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높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Beautrais, 2002; 

Canetto & Sakinofsky, 1998),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이 이러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전세계적으로 나이를 통제했을 때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에 비해 약 2.3배 높고,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그 격차가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O, 2019). 여성

보다 남성에게서 자살이 더욱 취약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통계청 사

망원인(2023b)에 의하면 국내 전체 연령에서 

남성의 자살률(35.2명)은 여성의 자살률(15.1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남성의 자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시사된다.

남성의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한 최

근 연구에서, 결혼 상태는 여성에 비하여 남

성에게서 더욱 강력하게 자살에 영향을 미치

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자살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결혼 상태가 제시되었으며

(Pitman et al., 2012; Richardson et al., 2021), 메

타분석 연구 결과 미혼 남성 집단에서 가장 

큰 자살 위험성이 나타났다(Woo et al., 2018). 

남성에게서 결혼 상태가 자살의 위험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확인되어 왔다(Corcoran & 

Nagar, 2010; Fukuchi et al., 2013; Masocco et al, 

2008; Park et al. 2018; Yeh et al., 2008). 즉, 미

혼 남성이 자살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집단임이 시사된다. 그러나 미혼 남성의 

위험요인을 알아보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남성 전체의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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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주요한 

위험요인이 밝혀졌다. 다양한 국가와 집단에

서 우울과 무망감은 남성의 자살 위험성을 예

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Quevedo et al., 

2011; Ran et al., 2007; Skogman et al., 2004; 

Sun et al., 2012). 아동기 학대 경험 혹은 자살 

가족력이 있는 남성에게서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Bennett et 

al., 2023; Rajalin et al., 2013). 그리고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남성 집단에서 문제적 음주

가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

를 보여준다(Allebeck & Allgulander, 1990; Jee et 

al., 2011; Monnin et al., 2012; Rossow et al., 

1999). 따라서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기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위험요인들

(우울, 무망감, 아동기 학대, 자살 가족력, 문

제적 음주)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미혼 

남성의 자살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혼인율(천명당 

혼인건수)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미혼 남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고려한다

면(통계청, 2024), 미혼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Baumeister(1990)의 

‘자기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self)’ 이론은 부

정적인 자기 혐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

구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삶

의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혐오

스러운 자기 인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손상된 

자아존중감은 결국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고 개념화되며, 다수의 선행연구는 낮은 자아

존중감과 자살사고 간의 연관성의 증거를 보

여준다. Bhar 외(2008)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 

우울감과 무망감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아존중

감이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자살

사고와 행동에 대한 예측 요인을 식별하기 위

해 머신러닝을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 결

과, 기저선 평가 후 1년 뒤의 자살사고와 행

동을 예측하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예측력을 

지닌 네 가지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자살사고, 

특성 불안, 우울 증상,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

다(Macalli et al., 2021). 해당 연구에서 기저선 

평가 시점에 자살사고나 행동을 보고하지 않

은 집단에 대한 이차적 분석 결과, 여성과 남

성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여성 집단에서는 우울 증상, 

자아존중감, 학업적 스트레스가 나타난 반면, 

남성 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사고와 행

동을 보고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젊

은 남성 집단에게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

에 핵심적인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시사된

다. Stanaland 외(2023)는 ‘기대-불일치-위협

(expectancy-discrepancy-threat)’ 이론을 제시하여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는 기제를 남성성

(masculinity)이라는 성역할 규범을 통해 설명한

다.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

치가 있을 때 부정적 자기 평가, 자아존중감

의 감소, 자해와 같은 내부적 반응이 나타나

며, 이러한 반응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

치 간극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남성에게서 

남성성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손상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를 지지하는 근거로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이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Coleman & Casey, 2011; Salgado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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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만족도란 개인의 직업적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기초한 긍정적이거나 즐거운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Locke, 1969). 직무 만

족도의 정의에 대한 단일한 합의는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Aziri, 2011), 일반적으로 자신

의 직업과 직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상태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Xu et 

al., 2023; Zhu, 2013). 직무 만족도라는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직무 만족도와 유사한 개

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직업 만족도는 직무 

만족도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모두 영어로 

‘job satisfaction’이며, 국내에서는 직무 만족도

와 직업 만족도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직무 관여(job involvement)는 자신의 삶에서 일

이 얼마나 중심적인 가치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Lodahl & Kejner, 1965). 

직무 관여와 직무 만족은 정적인 상관을 보

이는 개념이며, 직무 관여가 직무 만족에 선

행하는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Parasuraman & Alutto, 1984). 즉 직무 관여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 직

무 만족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특

성을 지니는 개념이라고 이해된다. 본 연구는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의 원격 위험요인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맥락적인 특

성을 포함하는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

였다. 선행 연구 결과 직무 만족도가 자살사

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Alnajdawi et al., 

2024; Sarigül et al., 2023). 국내 2년간의 종단 

연구에서는 낮은 직무 만족도가 우울 증상과 

자살사고를 예측한 결과가 나타났다(Baek et 

al., 2024). 또한 국내에서 자살사고 및 행동

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을 조사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결과 고용 조건, 직

업 스트레스 등 직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자살

사고 위험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Raschke et al., 2022).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남

성적 규범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직업적 장

면에서의 남성성은 남성으로서의 자아를 구

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근 

Bennett 외(2023)는 남성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

는 남성적 규범에 대한 ‘3D 모델’을 제시하며, 

가족과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남성

으로서 자아를 손상시켜 결국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족 

부양과 직무 만족도가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Gecas & 

Seff, 1990; Sinacore & Akçali, 2000), 미혼 남성

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할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직무 만족도가 미혼 남성의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욱 중점적으

로 연구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남성 전체 집단에서 직무 만족

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한다

(Gecas & Seff, 1990; Satuf et al., 2018; Sinacore 

& Akcali, 2000). Faragher 외(2005)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는 심리적 문제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였고, 특히 자아존중감과 강

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무 만족도가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고 이를 통해 자살사고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통해 

시사되지만, 아직 미혼 남성 집단에서 해당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자기

로부터의 도피’ 이론과 ‘기대-불일치-위협’이론

을 종합한다면 미혼 남성에게서 직무 만족도

는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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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위험요인

으로 알려진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 미혼 남성

을 대상으로 이러한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

게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이므로 여성에게서도 직무 만족도와 자아존중

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여성의 자살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복합적인 요인(대인관계 어려움, 좌절된 소

속감, 사회적 거절, 낮은 자기-자비 등)이 작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nneson et al., 

2024; Donker et al., 2014; Miranda-Mendizabal et 

al., 2019; Smolenski et al., 2023). 또한 여성에게

서 높은 사회적 자원 활용 능력은 자살의 보

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eautrais, 2002; 

Rhodes, 2013; Rickwood et al., 2005). Matud 

(2024)의 연구는 직무 만족도와 우울, 불안, 삶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정신 건강의 연관성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에게서 직무 만

족도가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

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미혼 남성에서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른 자살 위험요인을 배제하고도 미

혼 남성의 자살 위험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기

제임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

성의 자살 위험요인인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 변인

으로 투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미혼 남성에게서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한 이후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그림 1).

방  법

참여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만 19세에서 49세

의 미혼 남성 18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평

균 혼인 연령 증가와 함께 20-30대에 혼인하

는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40대 미혼 남성

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통

계청, 2024), 40대 미혼 남성을 모집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인 정

신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군복무 중인 

참여자 9명을 분석에서 제외한 총 177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참여자의 평

균 연령은 30.62세(SD = 7.03)였다.

참여자의 월 평균 소득 정보를 중위소득의 

그림 1. 연구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 52 -

비율에 따라서 나눈 9개의 구간(1구간 미만: 

60만원 미만, 1~3구간: 6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6구간: 15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7~9구간: 27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9구간 

이상: 8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수집하였으

며, 연령대별 소득 구간 분포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절차

본 연구는 소속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IRB 승인번호 : 

7001988-202402-HR-2179-01), 자료 수집 기간은 

2024년 3월 6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였다. 

모집은 온라인 설문업체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온라인 자기보

고식 설문이 시행되었다. 연구 참여를 완료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

트가 지급되었다. 

측정도구

직무 만족도 척도(Job Satisfaction Index; JSI)

Brayfield와 Rothe(1951)가 개발 및 타당화하

였으며, Judge 외(1988)가 수정하고 국내에서 

장진이와 이지연(2014)이 번안한 직무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나는 현재 직장(일자리)에서 하고(맡

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맡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

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

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

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직

무 만족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Rosenberg(1965)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국내

에서 전병제(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예: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

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각 문항에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연령대
소득 구간

1구간 미만 1~3구간 4~6구간 7~9구간 9구간 이상

20대

(n = 81)

34

(41.98%)

10

(12.35%)

21

(25.93%)

15

(18.52%)

1

(1.23%)

30대

(n = 64)

12

(18.75%)

0

(0.00%)

21

(32.81%)

27

(42.19%)

4

(6.25%)

40대

(n = 32)

1

(3.12%)

1

(3.12%)

10

(31.25%)

17

(53.13%)

3

(9.38%)

표 1. 연령대별 소득 구간 분포 (N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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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9이었다.

자살사고

개인의 자살사고 수준을 측정하고자 ‘지난 

일 년 동안 얼마나 자주 자살을 하려고 생각

해 보았습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0

번)’ ~ 5: ‘매우 자주 생각해 보았다(5번 이

상)’)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다수의 선행 연

구에서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한 자살사고는 

자살시도 및 불안이나 우울 등 자살의 위험요

인을 예측하였으며, 다중 문항 척도와 유사한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나타났다(Chae et 

al., 2020; Green et al., 2015; Joiner et al., 2022; 

Schafer et al., 2024).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the Center of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Revised; K-CESD-R)

Radloff(1977)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Eaton 외

(2004)가 개정하여 국내에서 이산 외(2016)가 

번안한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우울 증상을 묻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상당히 우울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근 

일주일동안 해당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

였는지 대해 0점(1주간 1일 미만)에서 3점(1주

간 5~7일), 2주간 거의 매일 증상을 경험한 

경우에는 4점의 총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

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무망감 척도(Beck Hopelessness Scale; BHS)

Beck 외(1974)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국내에

서 신민섭 외(199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내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내 

생활은 더 좋아지도록 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각 문항에 예

(1점) 또는 아니오(0점)로 응답하도록 되어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경험하는 무망감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Bernstein 외(2003)가 개발 및 타당화하고 김

은정과 김진숙(2010)이 국내에서 번안한 아동

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본래 

척도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

임,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총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하위요

인과 성적 학대는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최근 동향에 따라(김은정, 김진

숙, 2010), 성적 학대를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세게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각 문항에 4점 리커

트 척도(1: ‘전혀 없음’ ~ 4: ‘자주 있음’)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이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였던 외상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

었다.

한국판 알코올사용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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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K)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알코올사용장애 

척도를 이병욱 외(2000)가 번안한 한국판 알코

올사용장애 척도(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를 사용하

였다. 음주 사용 양상을 묻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9번 문항(‘음주로 인해 자신이

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까?’)의 경

우에만 3점 리커트 척도(1: ‘없었다’ ~ 3: ‘지

난 1년 간 있었다’)로 응답하며, 그 외의 나머

지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없다’ ~ 5: ‘매일같이’)로 응답하도록 되어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적 음주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하며, 남성의 경우 절단점은 10점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자살 가족 수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가족의 인원수를 측

정하고자 ‘자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가족(혹

은 친척) 구성원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사

용하였다. ‘예’ 또는 ‘아니요’로 응답하며, ‘예’

라고 응답한 경우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가족

의 인원수를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SPSS 2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SPSS PROCESS macro 4.2의 모델 4를 이용하여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한 이후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

고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95%의 신뢰구간에서 5000개의 부

트스트랩(bootstrap) 표본 추출을 통해 매개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제변인을 투입

한 이후 각 경로에 대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각 평균, 표준편차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직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4, p < .001). 자살사고는 직무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r = -.29, p < .001; r = -.53, p < 

.001). 즉,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으며, 직무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살사고와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68, p < .001; r = 

.56, p < .001; r = .33, p < .001).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해 5000개의 표본을 재표

집하고 신뢰구간 95%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

으며,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 = -.04, t = -0.61, p = .54; b = -.01,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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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1) 직무 만족도 -

(2) 자아존중감 .44** -

(3) 자살사고 -.29** -.53** -

(4) 우울 -.27** -.51** .68** -

(5) 무망감 -.48** -.66** .56** .65** -

(6) 아동기 외상 -.14 -.29** .33** .50** .43** -

(7) 문제적 음주 .16* .15* -.02 .13 -.02 .27** -

(8) 자살 가족 수 -.02 .02 .08 .13 .07 .23** .16* -

M 15.37 41.54 1.76 16.41 7.58 33.32 7.34 0.07

SD 4.21 10.99 1.12 16.76 6.13 10.22 7.02 0.25

주. *p < .05, **p < .01

표 2.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경로 b SE
95% CI

LL UL

총효과

직무 만족도 → 자살사고 -.04 .07 -.1761 .0933

직접효과

직무 만족도 → 자살사고 -.01 .07 -.1444 .1244

간접효과

직무 만족도 → 자아존중감 → 자살사고 -.03 .02 -.0762 -.0018

표 3.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그림 2.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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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p = .88),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b = -.03, 95% CI [-.0762, -.0018]). 즉,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의 완전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 R  R  F

1 자아존중감

우울 -.173*

.477 .477 31.161***

무망감 -.537***

아동기 외상 -.029

문제적 음주 .158**

자살 가족 수 .101

2 자아존중감

우울 -.176*

.493 .016 5.330*

무망감 -.465***

아동기 외상 .067

문제적 음주 .063*

자살 가족 수 .100

직무 만족도 .146*

주. *p < .05, **p < .01, ***p < .001

표 4. 위계적 회귀분석 -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 R  R  F

1 자살사고

우울 .580***

.496 .496 33.688***

무망감 .186*

아동기 외상 -.015

문제적 음주 -.084

자살 가족 수 -.006

2 자살사고

우울 .545***

.517 .021 7.418**

무망감 .078

아동기 외상 -.021

문제적 음주 -.052

자살 가족 수 .018

직무 만족도 -.201**

주. *p < .05, **p < .01, ***p < .001

표 5. 위계적 회귀분석 -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지웅․박수현 /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혼 남성을 중심으로

- 57 -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제변인

들을 투입한 이후 각 경로의 효과크기를 구하

여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남성에게서 일반적으로 자살 위

험요인이라고 알려진 우울, 무망감, 아동기 외

상, 문제적 음주, 자살 가족 수를 통제한 이후,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만족도가 남성의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Faragher et al., 2005; Gecas & Seff, 

1990; Satuf et al., 2018; Sinacore & Akçali, 

2000).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 사이에서 자아

존중감의 완전매개 효과는 ‘기대-불일치-위협’ 

이론 및 ‘자기로부터의 도피’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두 이론을 종합하면 남성성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 불일치가 있을 때 자아존중감

이 손상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혼 남성에게서 직무 만족도는 남성으로서 

자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고려했을 

때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직업적 장면에

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반영하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통해 결국 자살사

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을 통하지 않고 자살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직무 만족도가 자살사고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존중

감을 거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직무 만족도가 자살의 원격 위험요

인에 해당하며, 원격 위험요인은 근접 위험요

인을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설

명 가능하다(McClelland et al., 2020; Ribeiro et 

al., 2018). 직무 만족도는 오랜 기간 연구가 되

어왔지만 아직 정의와 개념에 대하여 단일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복잡하게 구성

된 개념이며(Aziri, 2011), 직무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 가

능하다. 정서적 경향성이나 성격 특질과 같은 

기질적 측면; 순간적 기분에 영향을 주었던 

특정 사건과 같은 경험적 측면; 직업의 특성

이나 일-가정 갈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Judge 

et al., 2020). 직무 만족도의 이러한 측면들은 

각각 유전적, 발달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

는 자살의 원격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Turecki et al., 2019), 이는 개인 내적 심리 상

태인 근접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직무 만족도가 우울을 통해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ward & Krannitz, 2017),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직업적 장면에서의 어려움이 근접 

위험요인(좌절된 소속감이나 지각된 짐스러움

과 같은 대인관계적 고통, 정신질환과 같은 

심리적 고통, 무망감)을 통해 자살사고 및 자

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프레임워크를 제시

하였다(Howard et al., 2022).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원격 위험요인으로서 직무 만족도가 

근접 위험요인을 통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설명을 지지한다. 하지만 미혼 남성을 대

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자살사고의 원격 위험

요인으로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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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

으로 구성된 직무 만족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직무 만족도의 요인 중 어떤 것이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성취 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

표가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자살사고의 기제는 남성으로서의 자아존중감

의 손상이므로,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취 

수준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느

끼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더욱 주요한 변인으

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미혼 남성이라는 참여

자 특성상 청년층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청년층에서 높은 사회적 성취 수준을 달성한 

집단은 중장년층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소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주관적인 측정치인 직무 만족도뿐만 아

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성취 수준을 측정하여,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미혼 남성의 자아존

중감이 손상되는 기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문제적 음주와 직무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 확인되어 온 선행 연구와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숙현과 한창근(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규모 표본에서 문제적 

음주와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적 음주

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

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참여

자의 대부분이 청년(20~30대)이라는 점으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문제

적 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년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청년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이숙현, 한창근, 2019). 청년과 중장년 집단

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음주 동기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청년과 같은 성인초기에는 사교

와 같은 사회적 동기로 인해 음주를 하는 반

면, 중장년기에 들어설수록 감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음주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정진 외, 

2014). 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대부

분의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동기로 음주를 한

다고 보고했으며, 사교 동기를 위한 음주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Kuntsche et al., 2005). 따라서 대

부분의 참여자가 청년층인 본 연구 특성상 음

주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음주를 많이 한

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는 음주의 빈도나 양 등 연속적인 

변인을 측정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는 ‘문제적’ 

음주라고 볼 수 없다. 남성의 경우 문제적 음

주의 절단점은 10점이며,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점수가 7.34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음주 양상이 문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미혼 남성의 개인 선호도에 따라 음

주의 양상이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음주와 자아존중감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

은 남성이 음주를 많이 한다거나 음주를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방향

으로 오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직무 만족도와 자살사고의 관

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는 미혼 남성에게서 높

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사고에 보호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것이 

미혼 남성의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존중감은 광범위한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개입을 통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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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Mann et al., 

2004). 자살을 포함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및 물질 남용과 같은 외현화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증진을 목

표로 하는 치료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자아존

중감은 우울, 불안, 외로움, 무망감 등 자살 

관련 요인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Chioqueta & Stiles, 2007; Eisenbarth, 2012; 

Greenberg et al., 1992; Rossi et al., 2020). 최근

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을 증진시키는 개입은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효과크

기가 크지 않으며 양질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Dat et al., 2022). 이러한 한계점의 원인 

중 하나는 자아존중감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Rosenberg, 1965), 구체적인 개입 전략 

성립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다. 개입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알아본 선행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 자체를 개입의 목표로 삼지 않았

으며, 자아존중감은 특정 개입 프로그램 실행

에 따라 부수적으로 변화하였다(Haney, 1998; 

O’Mara, 2006). 그러나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 자체를 개입의 목표로 다

루었으며, 개입 전략들 중에서 인지행동치료

가 자아존중감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at et al., 2022; Kolubinski et al., 

2018; Niveau et al., 2021). 따라서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증

진시키는 인지행동적 개입 전략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특히 직업적 장면에서 ‘실패한 사람’ 혹은 ‘성

공할 수 없음’ 등 역기능적 신념의 수정을 통

해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자

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남성성이

라고 표현되는 남성적 규범은 어린 시절 학습

되고 사회화되며,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치

면서 강화된다(Salgado et al., 2019). 규범은 시

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며,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과는 달리 여성도 남성과 다름없이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즉, 남

성성의 일부 특정한 측면에서는 내면화된 정

도가 성별과 무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이는 한계점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성의 어떠한 

측면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높게 내면

화되어 있는지, 미혼 남성에게서 특히 내면화 

정도가 높은 남성성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

이 직무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

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하였던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경로가 여성에서도 유의한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직업적 장면에서 성공하는 것을 

미혼 남성의 자아를 형성하는 주요한 남성성

의 한 측면으로 보았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

해 직무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남성성은 문화적 맥락

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므로 직무 만족도 외

에 다양한 남성성의 측면이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남성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연관성의 근거를 

제시해왔다(Antill & Cunningham, 1979; Long, 

1989; Long, 1993; Wong et al., 2015). 다양한 

측면의 남성성 중에서 가령, 대인관계적 측면

에서의 남성성이 미혼 남성의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인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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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양상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요인이라고 이해된다는 점에서(Cameron 

& Granger, 2019; Harris & Orth, 2020; Leary et 

al., 1995),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남성성은 남

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히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공유하는 배우자

가 부재한 미혼 남성의 특성상 외로움과 같은 

대인관계적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자살사고에 

주요한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김성연 

외, 2023). 자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로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이 있으며(Van Orden et al., 2010), 해

당 이론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두 가지 대인

관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으로 호혜적인 

관계의 결핍과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의미

하고, 다른 하나는 ‘지각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으로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과 느낌을 의미한다. 이 

중 외로움은 좌절된 소속감과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Van Orden et 

al., 2012).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보다는 

자아존중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자기로부

터의 도피’ 이론을 기반으로 미혼 남성의 자

살사고의 기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외로움 등 대인관계적 측면이 미혼 남성의 자

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

하며, 선행 연구 결과 남성에게서 친밀한 관

계가 끊어졌을 때 자살사고와 행동의 위험이 

증가했다(Goodman et al., 2020). 이혼 이후 자

살의 위험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크

게 나타났으며(Scourfield & Evans, 2015), 남성에

게서 높은 자기-의존성은 자살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et al., 2020; Pirkis 

et al., 2017).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대인관

계 이론’을 기반으로 외로움과 같은 대인관계

적 요인이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

치는 기제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표본 수

가 충분하지 않아 미혼 남성 내 세대별 차이

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성성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세대별로 직무 만

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세

대는 사회적 지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세

대 별로 집단을 나누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남성성은 각 나라와 문화마다 다른 양

상을 보이므로, 우리나라 미혼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고 미혼 

인구가 점점 증가함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

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직업이 없거나 아

르바이트 등의 형태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

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업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참여자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

한 이유는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포함

하여 우리나라 미혼 남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3a)에 따르면, 22년도 청년 취업자 중 

26.0%가 주 36시간 미만의 근로 형태에 종사

하고 있으며, 졸업 상태인 응답자 중 74.5%는 

현재 일자리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변했

다. 이는 청년층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일하

는 삶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본 연구

의 표본 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인 참여자를 

제외하고 동일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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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살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

직까지 미혼 남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후 어떤 형태의 근로

를 하는 집단이 더욱 자살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

식 설문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보고

식 설문은 기억에 의존하므로 주관적일 수 있

다. 그 중 자살사고는 지난 1년의 기간을 회

상하여 응답해야 하고, 1년의 기간은 회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성에 대

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자살사고를 단일문항

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타당도에 대하여 

한계점을 지니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타당화

된 자살사고 척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최근 기존 자기보고식 척도가 남성의 실

질적인 자살사고 및 자살 전의 징후를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Hunt et 

al., 2017).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울의 

표현 방식에서 성차가 존재하며(Cavanagh et 

al., 2017), 남성들의 자살에 대한 징후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인식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

과가 존재한다(Hofmann & Wagner, 2023). 따라

서 남성의 자살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더욱 

민감도 높은 척도에 대한 개발 및 타당화 연

구의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 만족도

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사고에 이르는 경

로를 알아보기 위해 횡단적 방법을 사용했다

는 한계가 있다. 횡단적 방법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종단적 방법을 사

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핵심적인 의의 중 하나는 첫째, 학

술적인 측면에서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의 기

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미혼 남성이 상대적으로 자살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으로 시사되나 아직 미혼 

남성의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혼 남성의 직무 만족

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자살사고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살의 위험요인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통제 변인을 투입한 이후에도 해당 경로가 유

의함을 검증하였다. 해당 경로가 미혼 남성에

서 고유한 기제임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 추후 

연구를 통해 미혼 남성과 기혼 남성 집단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낮은 

혼인율과 높은 자살률이라는 우리나라의 사회

적 현상을 반영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추후 

미혼 남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

과가 축적된다면, 본 연구 결과는 미혼 남성

의 자살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개입을 개발하는 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혼 남성의 자살률을 감

소시키고, 자살률 감소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

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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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nmarried Men

Ji Woong Lee        Soo Hyun Park

Yonsei University

Recent studies suggest an increased risk of suicide among unmarried me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this population. To verify the significant pathway through which job satisfaction 

affects suicidal ideation via self-esteem among unmarried men, generally known risk factors for male 

suicide (depression, hopelessness, childhood trauma, alcohol abuse, and family history of suicide) were 

controll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77 unmarried 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49. 

Participants completed measures assessing job satisfaction,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hopelessness, childhood trauma, and alcohol use. We used bootstrap method to verif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rect effect of self-esteem was not 

significant but a full mediation of self-esteem was found between the relationship of job satisfac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nmarried men.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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